
진남관은 객사로 중앙관리가 지방을 순회할 때 숙소로도 사용됐으며, 
임금을 상징하는 궐(闕)패를 모시고 선정을 베풀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거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진남관은 전라좌수영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동헌과 고소대, 병사들의 기거지, 훈련장 등이 주변에 
포진돼있었다. 

 남쪽의 왜적을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케 한다  는 이름의 진남관 기둥은  
모두 68개며, 기둥머리의 지름이 기둥뿌리의 지름보다 작게 마름된 민흘림

여수 진남관은 선조 32년(1599) 전라좌수영 객사로 건립한 

건물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수군 

중심기지로서의 역사성과 1718년(숙종 44) 전라좌수사 

이제면(李濟冕)이 중창한 당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으며, 

건물규모가 정면 15칸, 측면 5칸, 건물면적 240평으로 

현존하는 지방관아 건물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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